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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스 시장, 메트로 이용객 안전 강화 및 비디 메이슨역 신설 명칭 변경안 발의 

 
로스앤젤레스 — 캐런 배스 시장은 오늘 열린 LA 메트로 이사회에서 이사회 의장 자격으로 
메트로 이용객의 안전을 강화하고, 퍼싱 스퀘어역을 비디 메이슨역으로 변경하는 두 건의 
안건을 발의했다. 배스 시장은 다음과 같이 성명을 발표했다. 
 
“메트로 이사회가 내리는 결정은 매일 버스와 열차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오늘 발의한 두 안건은 바로 이러한 취지에서 마련됐습니다. 
 
“오늘 우리는 위기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 대한 메트로 공공안전국의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또 하나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정신건강 및 행동건강 문제를 겪는 사람들이 적절한 지원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메트로 이용객들이 통근 중 안전하다고 느끼고 
실제로 안전할 수 있도록 공공안전 인력과 메트로 앰배서더를 전략적으로 배치하는 노력을 
이어갈 것입니다. 
 
“또한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직접 해방 청원을 제기했고, 이후 로스앤젤레스에서 토지를 
소유한 최초의 흑인 여성 중 한 명이 된 선구자 비디 메이슨을 기리기 위한 조치도 취했습니다. 
지난달 시의회가 퍼싱 스퀘어를 비디 메이슨 스퀘어로 변경하는 안건을 발의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이에 서명했습니다. 오늘 발의한 안건은 시의 조치에 발맞춰 퍼싱 
스퀘어역의 공식 명칭을 비디 메이슨역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는 지역사회 단체들과 시 
전역 앤젤리노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바탕으로 비범한 업적을 남긴 앤젤리노를 기리는 
조치입니다. 
 
“더욱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비용 부담이 적은 세계적 수준의 대중교통 시스템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모든 주민의 목소리가 중심에 놓이도록 언제나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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